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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.일반산업용기계 가공 작업자에게 발생한 제5-6-7 경추간

추간판탈출증

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
일반산업용기계장치

제조업
업무관련성 낮음

1. 개요: 근로자 남OO는 OO기계에 1999년 11월에 입사하여 2005년 12월 퇴직 시까지

일반산업용기계 가공작업에서 작업하여 오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고 2005년 12

월에 수술을 받았다

2. 작업내용 및 환경: OO기계는 자동차 부품 및 안경기계 등 기계부품의 조립

및 제작을 하는 사업체로 근로자는 일반산업용기계 가공작업을 하였다. 보유기

계는 선반 1대, 밀링기 2대(1대 폐기처분), 연마기 1대, 용접기 2대, 방전기 1대

등이다. 근무시간은 8:30 - 18:30까지이며 2002년도까지는 잔업을 3시간씩 월

10-15회에 수행하였다. OO기계 작업력 이전에도 OO기계와 유사한 회사에서 현

장 기계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으며, 총 공장생활은 20여년이 되었다. 근무도중

2004년 7월 완제품 기계를 운반 중 물체에 받혀 넘어지면서 허리와 목(턱)을 땅

바닥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로써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간단한 치료만

하고 지내다 시간이 흐를수록 왼손에 힘이 없고 마비가 왔었다.

3. 의학적 소견: 근로자 남OO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2004년 7월의 사고 시점과 그 이후

2005년 8월의 진단시점의 시간 경과와 MRI상 소견(경추 5,6,7번 추간판의 변성, 팽윤, 골

극 등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의 변화)으로 보아 사고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라 볼 수

없다. 더구나 2004년 7월 사고 이전인 2000년에 회식자리에서 넘어진 후 좌상지 방사통과

제5,6,7번 경추체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치료받았었다. 업무와 관련해서는 작업 내역상 경

부 질환의 주요 작업위험요인인 목을 숙이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작업은 많지 않았다.

4. 결론: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남OO은,

① 2004년 7월 완제품 기계의 운반 중 물체에 받쳐 넘어지면서 허리와 목을 다

치는 사고가 있었으며

② 2004년 7월 이전인 2000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작업과 관계없는 사고력과

경부질환으로 치료받았으며,

③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 내역상 경부 질환의 주요 작업위험요인인 목을 숙이

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작업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어

근로자 남OO의제5-6-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작업중 사고나 업무에 의해 발

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


